
효성, 세계시장에서도 위풍당당
미쉐린에 3억5000만달러 타이어코드 공급 … 스코츠빌 공장 인수

효성이 세계적 타이어 메이커인 미쉐린(Michelin)에 3억5000만달러 상당의 타이어코드를 공급한다. 또 미쉐

린의 미국 타이어코드 공장을 인수해 북미시장에 직접 진출한다.

세계 최대의 타이어코드 공급기업인 효성은 11월2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미쉐린과 앞으

로 7년간 모두 3억5000만달러 상당의 타이어코드를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타이어코드는 자동차 타이어 속에 들어가는 보강재로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소

재이다.

효성은 타이어코드 시장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거래처의 인증을 받아야 납품이 가능해 세계 최고의 타이어

메이커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성의 기술력과 품질이 세계시장에서 그만큼 인정받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성은 미국 버지니아주 스코츠빌 소재 미쉐린의 타이어코드 공장도 인수키로 했다. 타이어코드사를 연사·

제직·열처리 과정을 거쳐 타이어코드 제품으로 만드는 컨버팅 공장으로 생산능력이 1만2000-1만3000톤에 이

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공급 계약과 미국공장 인수로 효성은 타이어코드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2001년 말까지 효성은 20.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2위인 미국 하니웰(20%)과 3위인 미국 코사(19%)에 간

발의 차이로 앞서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쉐린 공장 인수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24%로 올라가고 북미시장 점유율도 13%에서 2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효성은 현재 9만4000톤의 타이어코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화섬부문 전체 외형의 31%

가량인 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효성은 타이어코드를 스판덱스사업과 함께 3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키운다는 전략 아래 중국에도 타이어코

드 8만6600톤 공장을 건설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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